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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수상함을 중심으로 해군작전 수행 간 
효율적인 채증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군 작전환경에서의 채증의 의미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채증 장비 현황과 채증 과정, 채증 대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표적 특성에 따른 장비 운용 
방안과 인력·교육·장비 측면의 개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해군 채증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propose efficient 
evidence-collection methods during naval operations, 
focusing on surface ships. Accordingly, it examined the 
meaning and necessity of evidence collection in the 
naval operational environment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equipment, procedures, and target 
characteristics. It also suggested equipment 
employment methods based on target characteristics, 
as well as improvements in personnel, training, and 
equipment, thereby contributing to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naval evidenc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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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
적·정치적 영향권에 놓여 있으며 , 이에 따른 해군의 전략적 중요성
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해양에서의 군사작전은 영해 수호 , 해
상교통로 보호 , 타 국가와의 분쟁 예방 및 억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
가 맞물려 있어 , 주변국과의 우발적 충돌이나 분쟁 가능성이 상시 
상존하고 있다 .

일례로 2018년 12월 20일 동해 해상에서 우리 함정에 대한 日 해
상자위대 소속 대잠항공기(P-1)의 이례적인 저공 근접 비행은 매
우 도발적인 위협 행위였다 . 당시 日 측은 대잠항공기가 접근 시 
‘한국 측이 사격통제 레이더(STIR-180)를 수 분간 지속적으로 조
사(照射)했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 한국 측은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혀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
며, 외교적 마찰까지 빚게 되었다 . 당시 우리군은 日 측의 위협적인 
비행과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채증 
자료의 준비 미흡으로 인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한국 함정의 
정당한 조치사항에 대해 국제사회와 여론을 대상으로 명확히 입증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는 해군의 작전 수행 절차가 완벽하더
라도 , 채증 자료의 준비가 미흡하다면 외교적인 마찰과 동반하여 
국가 안보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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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군작전 수행 간 수상함에
서의 효율적인 채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를 채
증 대상의 특성과 장비 능력을 바탕으로 상황별 채증 
장비 운용방안을 도출하였다 . 또한 , 채증과 관련된 
교육·장비·인력 분야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효율
적인 채증 방안을 제시하였다 .

2. 채증의 이해

2.1 선행연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변화하는 북한의 도발 양상
과 제3국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 형태와는 
다르게 해군에서의 채증과 관련된 인력·교육·장비 도
입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다 . 특히 채증에 관
한 해군 내에서의 자체 지침과 강조지시는 매년 상급 
부대로부터 시달되고 있으나 , 주어진 인적 구성과 자
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채증 방안에 대한 연구 사례는 
없는 것이 현 실태이다 . 공군에서 발행한 한 간행물
(김선경 , 2023)에서는 북한의 무인기를 통한 도발 시 
전투기의 탐지·식별 및 채증 절차에 관해 언급하였으
나 , 이 또한 무인기 요격의 절차에 주제가 집중되어 
있어, 함정에서의 채증 방안에 관해 적용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1]. 한편 경찰에서는 채증의 중요성을 일찍
이 인식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명도현(2012)은 불법적인 폭력과 시위 발생시 
원활한 진압과 사후 사법처리 활동을 위한 경찰의 채
증활동에 대한 개선사항을 연구하였다[2]. 이희훈
(2022)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경찰의 드론에 
의한 채증 규정에 대해 연구하였다[3]. 하지만 해당 
연구들은 채증의 대상이 사람들의 집회 및 시위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 드론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중점적
으로 연구된 자료로서 다양한 채증 장비와 인원을 운
용하는 해군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 한편 해외의 
유엔총회국제기구(IIIM, International, Impartial 

Independent Mechanism)에서는 군에서의 증거 수
집 및 보존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정의하였으며 , 사진 
및 동영상 , 메모와 스케치에 대한 중요성과 증거 인
계·인수에 대한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채
증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 濠 헌병대대 
장교 Dave Hankin(2017)은 증거 기반 작전(EvBo, 

evidence-based operations)을 위한 채증자료의 중
요성에 대해 연구하였지만 , 군사경찰의 역량 강화와 
필요성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해군 작전수행 간 
효율적인 채증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4]. 종합하여 보면 기존의 채증과 관련된 연구는 경
찰이나 군사경찰, 공군의 무인기 대응 등 해당 분야별 
채증의 필요성과 절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 그
러나 해상에서 수상함이 작전 수행 간 제한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채증 대상을 판단하고 채증 장비를 
운용하는 방안을 직접 다룬 연구는 부족하다 . 따라서 
해군 수상함의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채증 
운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2.2 채증의 의미와 필요성

먼저 ‘채증(採證)’이란 사전적 의미로 ‘재판이나 
처분 따위에 활용하기 위해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
아 모으는 일 ’로 명시되어 있다[5]. 경찰청 예규의 
‘집회 등 채증활동 규칙 ’에는 채증을 ‘각종 집회 또는 
치안 위기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경찰이 촬영이나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법으로 경찰상 위협을 제거
하기 위하여 또는 정확한 상황파악과 불법 행위자의 
사법처리를 위한 사전 증거 자료를 확보하려는 정보
경찰의 활동 ’으로 규정[6]하고 있으며 , 해군에서의 
채증 또한 해군 ·해병대 군사용어 사전[7]에서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한 활동 ’으로 명시되어 있어 경찰에
서 규정하는 채증의 의미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하지만 경찰에서는 사후의 증거나 사법처리에 채증
의 중점을 두는 반면 군에서는 채증과 병행한 실시
간 현장 가시화로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을 요구한
다는 특징을 가진다 . 경찰의 채증은 민간인 대상 사
후 증거의 확보나 사법 처리에 중점을 두지만 , 군의 
채증은 군사 조직의 높은 긴장감과 국가 간 분쟁 가
능성으로 확대 우려가 있기에 그 중요성이 크다 . 육
군과 공군은 지상의 CCTV나 비행 촬영 등 녹화 여건
이 일부 존재하나 , 해군은 육상과의 통신이 어려운 
해상에서의 단독작전과 공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작전 환경의 특성상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채증의 필
요성이 매우 크다 .

한편 일각에서는 해군 작전을 기동 경비작전이나 
유사 시 무력투사를 전제로 한 ‘전투수행’ 중심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평시 현장에서 더 복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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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큰 부분은 무력사용에 이르기까지의 판단과
정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이다 . 교전규칙(ROE)은 우
발적 무력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력 사용의 조건과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발령
된 훈령으로 설명되며 , 이는 곧 ‘쏘느냐 , 안 쏘느냐’ 이
전에 어떤 조건에서 어느 수준까지 어떠한 단계로 조
치할지를 세밀하게 요구한다[8]. 또한 국제법 논의에
서도 무력 사용은 필요성·비례성 등 제한 원칙 하에서 
정당화되며, 그 충족 여부가 사후에 평가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따라서 함정에서의 채증은 단순한 사후 증
거수집을 넘어, 위협 식별-경고/차단-(필요시)무력
사용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왜 그러한 조치가 
필요했고(필요성), 왜 그 수준이 과하지 않았는지(비
례성), 단계적 조치를 거쳤는지(절차)”를 객관적으
로 입증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이때 영상·음성 등 
자료는 사후 검증에서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
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증거물의 연계성(chain 

of custody) 확보가 증거 능력·증명력 유지에 중요하
다는 점이 국내연구에서도 강조된다[9]. 따라서 완벽
한 채증이 수행되어야만 상대방의 도발이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우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입증하고 위
협국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통해 해군 작
전의 본질적 취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3. 채증 현황

3.1 채증 장비 현황

현재 해군 함정에서 운용하는 채증장비는 함정의 
임무와 형태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휴대형과 고
정형으로 Table 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Cat. Portable Fixed

Equip. Cam-
corder

High-end
Camera

Multi-
Function 

Observation 
Devices

Electro-Optical 
Tracking System 

(EOTS)

Table 1. Types of Evidence-collection equipment on na-
val ships

휴대형 장비인 캠코더 , 하이엔드 카메라 , 다기능관
측경은 상황 발생 시 채증 요원이 직접 휴대하여 채증 
중점사항에 대한 근접 채증 촬영, 전반적인 작전수행
에 대한 동영상 촬영 , 공중 표적에 대한 고도·거리 확
인 등 임무 특성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반면 고정형 장비인 EOTS는 함정 전투체계와 연
동되어 원거리 표적의 탐지·추적·식별에 유리하므로 , 

해상 작전 간 주요 채증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따
라서 각 장비는 상호 대체 관계라기보다 표적 특성과 
상황 여건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

3.2 채증 과정

상황 발생 시 함정에서의 일반적인 채증 과정은 아
래 Fig.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함정에서는 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와 병행하여 대
응하는 전 과정을 채증하기 위해 채증요원을 배치한
다. 채증 실시 전 기본적으로 실제 시각과 채증 장비 
간 시간 동기화 , 채증 장비의 주·예비 배터리의 충전
상태 , 메모리카드 저장 용량 상태 등을 점검하며 채증
을 준비한다 . 이후 상황 고려 또는 지시에 따라 채증
을 실시하며 , 필요시 채증 자료를 실시간으로 상급부
대에 중계한다 . 채증이 완료된 자료는 사후 상황평가 
시 활용된다 .

Initial Response

Primary Recording /
Follow-on Recording

(If required)

Direct evidence collection
prioirties

Data extraction / 
Verification

Key Evidence
Transmission

Check evidence
collection status

Comprehensive situation
assessment

Surface
ship

Ground

Situation
Ocurrence

Evidence
Collection

Data
Review

Situation
End

Fig. 1. General procedure for evidence collection during naval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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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채증 대상

해상에서 작전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접촉으로부터 시작된다 . 보통 함정에서는 레이다와 
시각(쌍안경 , 전자광학추적장비 등)을 통해 최초 접
촉하게 되며, 접촉 거리는 대개 RCS 크기와 비례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다 . 여기서 RCS(radar cross sec-

tion)란 레이더 반사 면적으로서 레이더에서 발사한 
전자파가 대상물에 반사되어 돌아올 때 그 반사체의 
반사량을 나타내기 위해 규정한 평면적을 뜻한다. 수
상·공중 접촉물로 구분된 채증 대상을 RCS, 속도를 
구분하면 Table 2와 같다 .

Cat.
SurfaceㆍAir Contacts

A B C D E F

RCS
(Small·Medium·

Large)
S S M M L L

Speed
(LowㆍHigh) L H L H L H

Definition SL SH ML MH LL LH

Table 2. Classification of evidence-collection targets by
RCS and speed

Table 2는 채증요원이 상황 발생 시 표적의 특성을 
신속히 판단하고 , 어떤 장비를 우선적으로 운용할 것
인지 결정하기 위한 기준 틀로 활용될 수 있다 . 여기
서 S, M, L은 각각 소형 , 중형 , 대형 RCS를 의미하며 , 

L과 H는 저속과 고속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류는 실

제 표적의 세부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
만, 제한된 인력과 장비 여건 속에서 채증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실무적 기준을 제공한다 .

4. 효율적인 채증 장비 운용 및 개선 방안

4.1 채증 운용 방안

인력과 채증 장비의 운용 여건이 충분하다면 , 전담 
채증요원팀을 편성하여 매 상황 발생 및 필요시 채증
요원을 배치하고 운용하는 것이 완벽한 작전임무수
행을 위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해군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나아가 함정 근무 충원율을 고
려하였을 때 전담 채증요원팀을 구성하는 것은 많은 
제한사항이 따른다 . 

따라서 채증의 대상과 채증 가능 거리를 고려한 상
황별 채증요원 배치가 요구되며, 채증 대상에 따른 상
황별 채증 장비 운용 방안을 아래 Fig. 2와 같이 정리
하였다 .

Fig. 2는 Table 2에서 제시한 수상·공중 접촉물의 
RCS와 속도 분류를 바탕으로 , 상황별 채증 장비의 우
선 운용 방향을 개념적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 기본적
으로 소형 RCS이면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표적은 원
거리 추적과 식별이 중요하므로 EOTS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대형 RCS이면서 저속인 표적은 근접 촬영
과 상황기록이 용이하므로 캠코더 중심의 채증이 효
과적이다. 반면 하이엔드 카메라는 중간 영역에서 식
별 및 연속촬영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으며 , 

Medium

Medium

High

Low

Large

EOTS (dominant region)
High-end Camera (dominant region)
Camcorder (dominant region)
Smooth transition band between devices

Sp
ee

d(
Lo

w 
→

 H
ig

h)

RCS(Small → Large)
Fig. 2. Decision map for selecting evidence-collection equipment by target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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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관측경은 단독 채증 장비라기보다 공중 표적
에 대한 고도·거리를 확인하고 채증하는 보조 수단으
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다만 Fig. 2는 장비 운용
의 절대적 구분이 아니라 연속적인 판단 개념을 제시
한 것으로 , 실제 운용 시에는 표적과의 거리 , 주·야간 
여건, 해상상태, 가시성, 장비 상태 및 EOTS 운용 시
간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증 장비를 선택
하여야 한다.

4.2 인력 개선방안

해군 함정에서 작전임무 수행 간 승조원 개인이 본
연의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함정의 즉각적인 채증 
태세 유지를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채
증 전문 인력 편성이다 . 인력 여건상 각각의 채증 장
비에 대한 전문 요원을 배치할 수 없다면 채증 분야의 
전반적인 교육·장비 관리·감독이 가능한 채증전담요
원이 1명이라도 함정에 배치가 되도록 편제를 반영해
야 한다 .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채증요원을 함정에서 
임의 지정하여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사전에 채증 전문화 과정 교육을 이수토
록 하여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채증 
장비 운용자에게는 겸임 업무임을 고려하여 명확한 
책임 범위와 유용한 채증 자료 확보 시 개인에 대한 
포상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

4.3 교육 개선 방안

현재의 채증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은 별도의 교육 
과정 없이 함정에서 자체적으로 교육 시간을 반영하
여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자료 또한 실무 부대에서 제
작한 동영상과 채증 지침서 자료로 교육하고 있다. 교
육담당부대는 채증전담요원을 포함하여 상황 발생 
시 함교에서 즉각적으로 채증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은 
함정 부임 전 채증과 관련된 교육훈련 시간 반영이 필
요하다 . 특히 채증에 대한 법리적인 중요성과 채증 활
동의 중요성과 더불어 채증 장비 운용에 관련한 기술
적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4.4 장비 개선사항

해군에서의 채증 활동 간 나타나는 장비로 인한 문

제점은 1. 채증 장비의 수량 부족 2. 채증 장비의 성능 
미달 3. 채증 자료의 전송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채
증 장비의 수량 부족은 현재 모든 채증 장비가 예비품 
없이 각 1대로 운용 중에 있으며, 장비 고장 시 예비품
이 아닌 대체 장비를 활용하여 채증해야 한다 . 주요 
채증장비인 하이엔드 카메라와 대형 캠코더는 예비
품이 없어 손망실 시 채증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다. 물론 채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해군 함정에 채
증 장비 보급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최
근 하이엔드 카메라와 다기능관측경은 각 함정에 한 
대씩 보급되는 등 발전하고 있지만 ,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예비품까지 보급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채증 장비의 성능 미달은 더욱 심각하다 . 

해군 작전임무 특성상 3 NM 이상의 원거리에서 촬
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장비의 화소가 부족
하여 채증을 위해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위협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또한 다기능관측경
에는 주간영상녹화와 음성녹화가 되지 않는 점을 고
려하여 더욱 최신화된 기기가 필요하고 나아가 카메
라를 설치한 채증 드론과 같은 무인 이동식 채증 기기
를 도입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 특히 수상 접촉물 
채증 필요 시 지구의 굴곡률로 인해 원거리에서는 채
증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채증용 드론을 통한 원거리 
채증이 가능할 것이다 . 또한 과거 드론의 짧은 비행시
간, 낮은 고도에서 운용이 필요했던 단점도 현재 전고
체 배터리 등 고용량 배터리 개발과 원거리 무선 충전 
기술 등으로 개선되어 채증용 드론을 통한 작업 가능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되었다[10].

다만 , 함정에서 원활하게 채증이 완료되었다고 하
더라도 해상에서 육상으로 원활한 채증 자료 전송이
라는 문제는 아직 상존해 있으며, 대용량 고화질 동영
상 자료를 전송하는 네트워크 체제의 신속한 개선 및 
발전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군에서의 채증 임무 중요성과 효
율적인 채증 방안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현재 채증 활
동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
다. 해군 본연의 임무와 목표는 국가를 방위하고 번영
을 뒷받침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고, 해양전에서 승
리하며,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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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다. 그 과정에서 채증은 우리 해군의 활동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하며 현장 상황의 신속한 정보 전달을 
통한 지휘부의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필요한 활동
이라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해군 함정에서의 
효율적인 채증 방안과 채증 관련 개선방안이 해군 본
연의 임무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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